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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니아 헤드 (Tania Head)는 뉴욕의 세계무역 센타가 무너진 9.11 사태 때에 비행기가 충돌한 층 보다 높은 층에서  빠져 나와 생존한 19명 중의 한 사람으로 한 때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불길을 빠져 나올 때 죽어가는 한 남자가 자기의 아내에게 전해 달라고 하면서 결혼 반지를 빼 주더라고 한 말은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었습니다.  그녀는 낮도 모르는 어떤 남자가 그녀의 몸에 물을 뿌려준 덕분에 살아 남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타니아는 9.11 참사로 약혼자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험담 덕분에 그녀는 곧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연사로 초방하는 학교도 증가했고 강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사현장을 찾는 귀빈들에게 안내원으로 봉사를 했고  9.11 참사 생존자를 돕는 다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쪽 타워의 78층에서 메릴 린치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그녀의 말을 수상하게 여긴 메릴 린치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니아 헤드라는 직원을 메릴 린치사가 채용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자. 그녀를 아는 친구들은 그녀에게 약혼자도 없었고 약혼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전달해달라고 결혼 반지를 주었다는 사람의 부인의 이름도 대지를 못했고 그녀가 말한 다른 사실들도 다 거짓이거나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9.11 생존자 구릅은 그녀를 이사직으로부터 축출했습니다. 머지 않아 진실이 밝혀질 거짓말을 타니아 헤드는 사실인양 말하여 잠시나마 유명인의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뉴저지 주에 사는 마리오 마스텔로 (Mario Mastello)는 9.11 참사에서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상으로 인하여 직장을 잡을 수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108만 달러를 모금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도 역시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졋고 재판정에서 그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스텔로는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머지 않아 밝혀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에 말한 평민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대선도 대선 후보자들이 거짓말  풍파를 만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한 후보자도 사실이 아닌 행적을 실 경험 처럼 말을 하여 지지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잠을 적게 자서 실언을 했다고 그 후보자는 변명을 했지만 그 변명을 받아드리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보 쉠백클러는 미시간 대학교의 풋볼팀을 전국적인 유명 팀으로 만들어낸 전설적인 코치이었습니다.  그가 풋볼 선수를 모집하고 있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코치님,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210파운드의 체중을 갖고 있는 풋볼선수입니다. 이와 같이 체격이 크지만 100메타를 10.5초에 달립니다. 벤치프레스에서 400파운드를 끌어 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금년에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최 우수 풋볼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에 흥분한 쉠백클러 코치는 “자네를 당장 만나고 싶네. 내가 자네 집을 찾아 갈테니 이름과 주소를 주게.” 이렇게 말하는 코치는 큰 고기를 낚은 것 같은 기쁜 충격에 당장 비행기 예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젊은이가 한 마디 더했습니다. “코치님, 제가 한 가지를 빼먹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그 말 한 마디로 코치의 기대와 흥분도 물 거픔 처럼 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인들로부터 “아무게는 너무 정직해서 탈이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정직함에는 너무 정직하다는 멀이 맞지 않습니다. 정직,근면, 충성, 사랑 같은 미덕은 많을 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일 것입니다.   끝 
